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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한각의 수운과 나루 

조선시대에는 한양지역의 한강을 ‘경강(京江) ‘ 이라고 불렀다. 

당시 경강상인의 근거지인 5강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업도시적 모습을 

갖추며 발전해가던 용산, 마포, 서강, 양화진, 한강진 등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한강 

변에는 노량진, 동작진, 서빙고, 두모포, 뚝섬, 송파진, 삼전도 등지의 포구도 자리를 

잡으며 유통기지로서 주목되어 가고 있었다. 

경강상인은 원래 나룻배 주인으로서 출발하여 주막을 경영하면서 점차 장사에 손을 

댔다. 나루터 주변에는 뱃시공괴- 멧군들, 장사문들로 항상 북새통을 이 루었고 이들을 

상대하는 술청거리가 형성되고 있었다. 나루터에 각지의 물산이 집결되면서 나룻배 

주인은 그 물3해物貨)를 처분료L에서 거간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물화의 일부를 구입 

하여 이익을렬여 다시 처분하는등소상인(1j、商시으로활약하기도하였다. 그리하여 

부자가 된 선인때삼A)들 중에는 커다란 선박을 여러 척 소유하게 된 경우도 나타났다. 

경강상인이 자본을 축적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부의 세곡이나 재 

경지주(在京地主〕의 소작료를 서울까지 운빈-해 주고받는 대가를 통해서이며, 둘째는 

전국의 포구 및 내륙 강변을 연결하면서 전개한 선상(船商)활동으로 얻는 이윤을 통해 

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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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이용하여 상품의 생산지로 다니띤서 물화를 구입한 경강상인들은 그 물화를 

다른 곳에서 처분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용산, 마포, 서강 등 한강 연변에서 처분 

하였다. 원래 한강 연변에는 조선 전기부터 미전(米屬, 염전(醒屬, 어물전(魚物團, 시 

목전(架木뿔) 등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그들은 독자적인 경우도 있었고 성내의 시전과 

김은 관련을 가진 분전(分劇과 같은 경우도 있었다‘ 

경강상인될의 상품은 미곡, 소금, 생선, 건어물 목재, 시탄, 직물 등 다OJ'하였다. 이 
들의 상업 활동은 지역적으로 다소 전문화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용잔과 서강은 세 

곡의 집산지였으므로 미곡의 거래가 활발하였다 한다. 그런데 용잔은 미곡뿐 아니라 

조선초기부터 목재의 집산지였고, 시목전맞木멜이 유독 용각버l만 있었음을 볼 때 목 

재와 시탄의 거래도 성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마포의 경우에는 새우젓장사의 후 

예라는 별명을 요즘도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젓갈, 소금, 생선, 건어물 등 해산물의 

집산지로유명했다 

경강상인은 미곡뿐만 아니라 시탄과 목재 및 제벙엽(製水業)에 있어서도 비교적 대 

규모의 도고활동(都庫活動)을 펴고 있었다. 서울 시내에서 소비되는 가정용 시탄과 건 

축용 목재는 모두 강원도 산악 지방에서 별채되어 선박 혹은 멧목으포 묵섬, 용-AJ 등 

한강에까지 운반, 판매되었는데 이 역시 경강상인들이 매점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특 

히 시탄은도시 사람들이 자급할수 없는생활필수품이었다. 시탄은 4섬r과묵섬에서 

주로 거래되었다. 용잔은 조선초기부터 목재의 집산지였고 유일한 시목전(架木園이 

있던 곳이며, 묵섬의 신탄도고懶벚都훨)는 예부터 유명하여 당시 강원도 삼림 지대에 

서 배로 운반되어 온 신탄漸없 즉 숭이 여기에서 대부분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원래 동빙고가 있던 오늘의 성동구 옥수동 강가의 두모포 역시 경강상인의 터 

전이었다. 그곳은 한강 상류 지방에서 오는 각종 물자, 특히 고추, 마될, 감자, 고구마 
등과 목재 · 시탄의 집산지였다. 이곳에 근거지를 둔 경강상인들은 시탄과 목재를 매 
점하여, 정조 15년(1791)에는 서울 시내의 시목(架木)이 3일 간이나 품절된 때도 있었 

다. 

남한강 수운을 이용한 교역의 으폼 생활 품목은 단연 소금이었다. 대깨 서울의 마포, 

용에}, 서강을 비롯한 남한강 하류 지역인 광주, 여주, 이천 지역에서는 서해안 소금이 

유통되었지만, 남한강 중상류 지역인 원주, 영월, 정선, 평창, 목계 등지에서는 동해안 

소금이유통펴었다. 

《택리지》에 순록된 충청도조와 강원도조의 기록을 살펴 보기로 한다. 

원주는 영동과 경기 사이에 끼어서 통해의 어염 · 인삼 관곽(格樞9 궁전의 재목을 운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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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의 도회(都웰)가 되었다_ 25) 

탄금대댄많琴臺)의 서쪽에 목계가 있는데 이곳은 강을 내려오는 어염선이 정박하여 세를 내는 

곳이다. 그리고 동해의 생선 빛 산간의 회물이 대개 이곳에 모이어 주민들은 모두 장시를 하여 

부자가된다_26) 

전 세계적으로 소금은 화폐의 대용품으로 이용되었거니와 〈중종-실록》에도 “민약 소끔만 있 

다면, 비록 곡식이 없어도 채소와 더불어 함께 먹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즘「음에 다다르지 

는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기아를 극복히는 방법을 말함이다. 

이익은생활속에서 ‘반드시 유통되어야히는 것은오직 소금과철이다.”라고하여 소금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조선사회에서는 양반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명태를 포로 1Il들어 

조상께 올혔기 때문에 소금의 수요가 급증하였던 것이다 

〈도담행정기~(1823년 4월 14일)를 예화로 들어 당시 사정을 살펴 보끼로 하자. 

강가에서 아이가 생선 4마리를 파는데 값이 12전않횡이라 히므로 시-서 아침을 먹고, 뱃시공이 

일이 있어서 해까 한낮이 되어서야 비로소 10리를 가서 월계천健界뿔)에 이르랬는데, 두 강가 

기숨의 돌길이 샘히고 험하고 어려워서 두미천과 서로 비슷하다. 

얼마 가지 않아 대탄(大앓빼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는데 이곳이 곧 상류의 가장 험한 여울인데 

이제 순풍을 얻어 윷을 달고 바로 올라가니 바람과 물이 서로 부딪쳐 물결이 드세다. 

여울 가운데에 큰 돌이 가로 막고 있는데 이것을 세속(世洛)에서 차일암(週日嚴)이라고 하여 

물이 넙치면 보이지 않고 물이 얄으면 물결이 부딪쳐서 그 아래로 지나는 조선더꽤많들이 가끔 

뒤집히기도했다. 

오후에 상심랴에 도착했는데 우리들이 탔던 배는 여기서 그쳤다. 선주를 물었더니 서진시{徐 

進土)라고 한다. 그는 이미 진사에 올랐으니 분명 이는 사족(i土뼈이요, 성이 서씨라고 하면 대 

개 현달願達)한 문벌인데 시례(a혐뿔에 종사하지 않고 오직 이익을 쫓아 배를 사서 강에 띄워 

나무와 숨을 실어 사 가지고 갖다가 팔고 오니 족히 탄식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 

를 버리고 여러 시간 머물다가 다시 딴 배를 꿀어다가 탔다. 그 배는 충청도 청풍군이붉風랩9의 

배였다. 

동쪽 산골에눈 소금이 귀하기 때문에 그 배가 올 때에는 나무와 숭 · 콩과 담배 따위를 싣고 

경강(京?]〕에 도착하여 팔고 돌아갈 때에는 소금과 젓갈을 많이 싣고 가는 것이 통례이다, 

저녁 무렵에 제탄을 지나 저물게 물말독촌에 배를 대고 배에서 내려 원씨성(균표뼈의 사람의 

「)훨웰· 유α 똥灌娘 *濟컸, 盧훌陽 李錫;농 譯 《擇里志 j댐議》 대앙서적 1972,p,113 
셔 26) 李重煥 -朴齊家, &흡陽 李錫;농 譯, 《擇里좋‘ ~b쩔議》, 대앙서적, 1972,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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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 묵었다. 이날은 20리를 갔다. 

그러띤 여주군 지역의 나루에서 서울로 들어온 생활 교역품은 대강 어떤 것들이었는 

지살펴보기로한다. 

여주 평야에서 니-오는 쌀 콩 고구마 등의 품질 좋은 농신물이 남한강 물길을 타고 

서울의 각처로 운빈-되고 인천에서 생산된 소금과 마포의 새우젓과 기타 생활펼수품 

들이 여주를 거쳐 경기도 강원도 각처로 운반되었다. 

여강의 동북지역은 산지가 많지만 남쪽 지역은 전형적인 여주평야기- 펼쳐져 있고 

넓은 들과 야산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 지역에는 해방 이후에 실시된 토지 개혁 이전 

에는 서울에 거주히는 대지주들의 땅이 많아서 지주의 권한을 위임받은 마름을 두고 

소작농과 도지를 관리히-였다. 그래서 수확기가 되면 곡식의 수량을 파악한 후 배를 사 

용하여 콕식을 수송히곤 하였다. 

수운(水;휠뿐만 아니라 남한강은 풍요로운 수산 자원으로 여주 군민들의 경제 생활 

을 윤택하게 하는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강미을 주민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 

지만, 농사일이 끝나면 배를 티고 강으로 나기- 주낚과 그물로 쏘가리, 납자루, 빠가시

리, 잉어 등을울 잡아 만만치 않은 부수입을 올리기도 하였다 

디음은 남한강 유역의 나루 중 경기도권에 있는 몇 개의 나루를 사례로 그 교역 물목 

을살펴보기로한다. 

먼저 창남나루는 여주군 점동띤 삼합리 대오미을과 창남미을에 있는 니-루로, 건너편 

은원주시 부론면흥호리 창말로흥원창이 있딘 지역이다. 조선조까지 이 흥원창에 집 

결된 강원도의 세콕은 남한강 물길을 타고 서울로 수송되었다. 

다l오마을과 창남미을은 섬강과 남한강이 합수히는 지역에 위치하는 마을로 해방을 

전후한 시기까지 강원도의 물산과 경기도의 물산이 교역되던 중심지였다. 한때는 원 

주에서 장호원으로 이동하는 소기- 히-루에 30여 마리 이상씩 묶어갈 정도로 시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었다고 한다. 

브라우나루는 수심이 깊고 흐름이 원만하여 소금배가 정박하고 장호원의 물자가 집 

산하였다 하나, 미을에서 부리는 짐배는 없었고, 떳목이 묵어 가지도 않았다고 하지 

만, 영월, 정선 쪽의 멧군들의 제보에 따르면 브라우나루는 떼가 쉬어가는 꽤 큰 나루 

였는데, 멧군들이 멧비닥에 몰래 숨겨온 개졸기리(밸감으로 쓰는 작은 원목)들을 사려 

는사람들이 수원 등지로부터 와 있어 이곳에서 거래기-주로 이루어지곤 하였다고한다. 

우만이나루는 여주군 여주읍 우만리에 있는 니-루이고 건너면은 강천면의 적금리이 

다. 우만이나루는 우만리와 역곡리 사람들이 강천면으로 멜나무를 하러 갈 때 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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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고 건너편에서는 적금리 굴암리 가야리 사람들이 여주장을 가거나 학생들이 

여주읍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했다 원주장에서 소휩 사서 여주장 

과장호원장까지 이동하는소장수들이 이 우만이나루를경유하기도하였다. 

조포나루는 북내면 천송리에 위치한 나루인데 조선조 기록에 호포진 혹은 조포진이 

란 기록이 보여 유래가 오래된 나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을에 배를 가지고 있는 사 

람들을 선주라 했는데, 뱃사람을 몇 명 부리며 여주의 %댁을 싣고 서윌로 가서 소금 

과 새우젓 등 젓갈류와 교환해서 가지고 오곤 하였다. 

영월 등지에서 내려오는 멧목도 지주 지나다녔는데 여주 대교 근처의 마암대와 영 

월루 근처에는 딴섬여울 등 물살이 빠른 곳이 있어 밤에는 위험하여 내려가지 못하고 

쉬어갔다. 

그래서 주막도 번성하였는데 색시는 없었고 숙식만 제공했다. 신록사와 텃골 사이 

에 생골이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예전의 주막자리이다. 충주맹이 생긴 후 영월에서 오 

는 멧목은 없었지만 충주에서 내려오는 미루나무 멧목은 있었는데, 용도는 나무젓가 

락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호나루는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배미리 배암리)에 있는 나루이다. 조선시대의 기 

록에 이호진이라는 이름이 보이므로 유래가 오래 된 나루임을 알 수 있다. 

이호나루는 영월에서 내려오는 멧목도 많이 쉬어 가고 서울서 올라 오는 윷배도 자 

주 왕래했다. 이호 나루는 인천과 강릉을 연결해 주는 주요 교통의 요지였고, 서울에 

거주하는 지주들도 이곳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인천 서울 등지에서는 소금과 새우 

젓 등을 싣고 올라오고 물물교환이나 도지로 받은 곡식들을 싣고 내려갔는데, 운용되 

는 윷배도 2α)가마를 실을 정도의 큰 배들이었다. 

대신면 천님-랴에 있는 천남나루에는 주막집도 하나가 있는데, 간혹 멧목과 소금을 

실은 쫓배가 쉬어 가던 곳이었기 때문이라 한다. 멧목이 내려올 때는 멧군들이 미리 

연락을 취하는데, 그러면 주막에서는 돼지도 잡고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대기하곤 했 

었다. 천남나푸와여주나루시이에는 ‘제비여울’이라는물살이 빠른곳이 있어 멧목이 

파선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양화나루는 여주군 능서면 내양리 OJ=회동과 대신면 초현리와 당산리 사이를 건너는 

나루이다. 

%탤}동에는 멜감을 벨 수 있는 적산 임야가 106정보가 있었다. 이 산판에서 베어진 

나무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강배들이 많이 드나들기도 했는데 이 배들은 모두 타지에 

서 나무를 싣기 위해서 들어오는 배들이며 산판은 목장이 관리했다. 

/ 또한 마포에서 소금, 새우젓배가 매일 들어오다시피 하였으며 마을에서 부리는 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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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식을싣고 내려 가서소금 새우젓을사오기도하였다. 

이포나루는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에 있는 나루로 천양 혹은 천령나루, 배 나루, 배개 

나루라고도한다. 

이포나루는 예전부터 남한강의 4대 나루에 속히는 커다란 나루이며 항구였다. 그래 

서 소금배와 짐배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멧목들의 왕래도 빈번했다 특히 이포의 

경우는 전문펙으로 배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다, 이중환의 《택리지》 

에는 ‘‘(이포의) 백 

바’ 그 이익이 농사히는 집보다 낫다.”고 하였다. 

이포에는 일제 때 인근 지역에 금광이 두 군데나 있었는데 아랫범실과 상호리 사이 

에 있는광산에는지금도굴이 남아있다고한다. 당시 외지에서 ‘금쟁이’들이 많이 모 

여 들기도 했고 한때는 200명을 념어서기도 했다. 그래서 예전 이포에는 뱃사람, 멧 

군, 금쟁이, 장돌이 등이 끊임없이 출입하였기 때문에 시장터에 주막과 술집이 즐비하 

였다. 

이포에는 황나무로 만든 멧목이 주로 영월에서 내려 왔다. 정선에서 묶은 멧목은 장 

마 때에나 내려왔다. 멧목이 내려갈 때는 사람들이 “조밥 먹고 돼지우리나 지어라.”라 

고 욕하며 놀려대곤 했다 떼가 여울에서 돌면 둥글게 말렸다가 결국은 끊어지고 산산 

조각이 나게 된다. 멧군들은 주박에서 15전에 잠을 자고 떼를 고쳐 매고 간다. 술거루 

도 있었는데, 주모가 배를 가지고 가서 고기와 술을 뱃사공과 멧군들에게 파는 것이 

다. 가끔 멧군들이 밥을 먹디- 돈이 없으면 떼에 싣고 가던 나무 한 토막을 풀어서 주기 

도했다. 

이포나루의 여울 지역에 물이 줄면 주민들이 가래로 물 밑의 흙을 파서 배나 떼가 지 

니-기케 골을 판 다음 통행세를 받는데 이를 ‘여울세’ , ‘봇세’ 라고 한다_ 27) 

펼자가 조사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두물머리나루와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 

에 있는 청탄나루의 교역 물목과 운송과정을 사례로 들띤 다음과 같다. 

청탄나루의 경우, 마포에서는 소금을 싣고 영윌로 가서 팔을 교환하였는데, 장마가 

져서 물이 풍부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팔을 가지고 마포로 내려가 되팔았다 이를 

바꾸미’ 라고 하는데 여기서 당시 뱃사람들의 끈질긴 삶의 역정을 읽을 수 있다. 

두물머리니-루에서는, 멧목으로 운송했던 화목υ〈木)은 겨울철에 해놓는데 겨울이라 

강물이 적어 배가 내려오기 힘들므로 조금씩 내려오다가 목계나 그 밑에 와서 대놓는 

다. 강원도 영월괴-춘천 쪽에서 내려오는 배들은능내 두멍소쪽에 정박하였고, 남한 

강 쪽은 두물머리나루터에 정박하였다. 해가 지면 불법으로 화목을 싣고 가는 배는 늦 

은 밤에 떠나지만, 허가받은 배는 인두로 화목에 도장을 찍는데, 이 배는 낮에 일찍 묵 

2끼 이정재,《남펀강 수운의 전통과 민속》 , 남한강답사보고서, 2002, pp, 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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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이나마포보내려가목장들에게 나무를팔았다. 

남한강의 나루는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조사 정리된 바가 없으므로 그 수를 명확하게 

헤아리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손낙기가 조사 정리한 남한강의 나루는 비교적 상세하 

게 제시하고 썼는 바, 대략 90여 개에 달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포, 용산삼겨l, 가칠목, 검은돌, 서빙고, 보광리, 한강, 무수막(무쇠마) 압구정, 묵섬, 숭골(청 

담동) 백구지, 새내(신천동) 송파, 광나루, 우미내, 바우절리, 토막나들이, 가래울, 미음, 둔치, 

청구, 덕소, 동박골, 당쟁이, 바탱이, 창모루, 밸미, 봉암, 숨막구미, 마재, 정자구미, 소내, 고랭 

이, 두머리(두콸머리), 돌더미, 쟁이올, 검단내, 청탄, 구름개, 한여울, 상심리, -옥천, OJ'-근, 서라 

우, 앙덕, 개군, 이포, 여주, 우만, 흔암, 삼합리, 목계, 가금, 탄금대, 목행리, 꽁양, 꽃바우, 상 

진, 삼봉, 단양, 영춘, 영월, 아우라지, 장열, 나진, 애산리, 진펄, 세대, 노미, 귀리벌, 광하, 률 

하, 뒷대벌, 수1J ]' 가탄, 해미, 고재벌, 수동, 점치, 갈벌, 소골, 제장, 바새, 연포, 가정, 문희, 진 

탄, 고무, 난지, 섭새, 목골, 둥굴바우, 덕포28) 

그런데 실제 물화를 운송하는 거룻배는 필요에 따라 염창 행주까지 내왕하기도 하 

였다. 

、。z잃탤기 편수 찮I의 물길과 쟁f 거릇배와 A녕〉(프린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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